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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봉 미 미† 김 혜 연 신 지 연 이 수 현 이 화 숙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청소년의 인지, 정서 및 행동 유형을 설명하는 대표적 학습동기 구인에는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과제가치, 귀인 등이 있다. 이들 구인은 학습자의 연령, 성별, 소속국가

및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는 설명력과 예측력을 보임으로써 그 중요도와 일반성을 입증받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 역시 이러한 일반적 양상과 큰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한국 고유의 사회, 문화, 심리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들만의 독특한

학습동기 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

찰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요인으로는 상호의존적 자아이해, 효의 전통윤리 및 가족주의, 그

리고 배움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육열과 학력주

의,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대학입시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들 사회문

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

단되는 심리적 학습환경 요인으로서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 및 교실목표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주요 학습동기 구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습동기, 상호의존적 자아이해, 효, 가족주의, 교육열, 학력주의,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 교실목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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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들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가리킨다(Pintrich & Schunk, 2002). 학습

자들은 주어진 학습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내

가 과연 이 과제를 하고 싶은가?’(Wigfield &

Karpathian, 1991), ‘내가 이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까?’(Schunk, 1991), 그리고 ‘나는 왜 이 과

제를 하려고 하는가?’(Pintrich, 2000) 등의 질문

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대답은 바로 그들의 학습동기를 나타내는 지

표가 된다.

한국 청소년은 최근 몇 년간 실시된 여러

국제비교연구에서 다른 국가의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다(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01;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6). 이러한 고무적인 성과는 종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주목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같은 국제비교연구에서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

으로 얻어진 학습동기 관련 지표들은 한국 청

소년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에 비해 해당 교과

목의 학습에 대해서, 또한 학습자로서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 청소년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에 비해 교과목에 대한 흥

미가 현저히 낮고, 성공적인 학습에 대한 자

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내재적인 이유보다

는 주로 외재적인 이유에 의해 학습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는 학습동기의 직․간접적 결과

로 나타나며, 우수한 학업성취도는 대부분의

경우 다시 긍정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촉

진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경우

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학업성취도

를 보인 학습자 집단이 동일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등한 학습동기를 표출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학

습동기 간 불일치 현상이 특정 교과목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읽기 등 여러 국

제비교연구에 포함된 모든 교과목에서 예외없

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노국

향, 최승현, 신동희, 이소영, 2000; Martin et al.,

2001; Mullis et al., 2001).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 사이

의 괴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 상

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먼저, 국제비교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학습동기 관련 지표

들은 거의 대부분 서양 문화를 토대로 개발되

고 입증된 개념을 빌려온 것들이므로 동양,

특히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대변하는 지

표로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

다. 이 견해는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학업성취도와의 괴리

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적절치 못한 지

표의 선택과 측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국제비교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 결여 현상

은 이들의 학습동기에 실제 심각한 문제가 존

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견해가 가능

하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 고유의 사회분위기

와 교육풍토가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논점의 기초

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과연 한국의 어떠한 사회문화적 요인

들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특히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해보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 유형

을 대표적 동기구인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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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문화적 요인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선행연구 고찰은 모든 관련 요인들의

도출이나 완벽한 관계정립이라고 보기에는 매

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탐색적 노력의 반복

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고유의 학습동기 이

론 및 모형을 정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추후 고유 이론과 모형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와 한국 고유모형의

필요성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

의 학업성취는 세계적인 수준이다(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04). 2000년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주관

아래 약 45개국의 만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의 경우, 한국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모든 평

가대상 교과목에서 국제평균을 훨씬 능가하였

다. 과학에서는 참여국 중 1위, 수학에서는 2

위를 차지하였으며, 읽기능력 평가에서는 6위

를 기록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이

러한 결과는 1995년에 실시된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9

년에 반복 실시된 TIMSS-R(Repeat)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평가의 결과와 일맥상

통하는 것으로써, TIMSS 당시 한국 중학생들

은 41개 참여국 중 수학에서 2위, 과학에서는

4위라는 우수한 성취도를 나타낸 바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6).

그러나 이들 국제비교연구에서 함께 측정된

한국 청소년의 내재적 동기는 국제평균에 현

저히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PISA

에서 제시된 ‘수학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의 하나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 참

가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95%가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수학은 나에게

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역시 36.56%의 응답자가 ‘거의 그렇지 않다’라

고 응답하였다. 읽기 영역에서도 심각한 내재

적 동기의 결여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읽는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읽기를 공부한다

는 문항에 대해 PISA 참여 한국 학생의

51.86%가 ‘그렇지 않다(31.38%)’ 또는 ‘전혀 그

렇지 않다(20.48%)’라고 응답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많은 연구자들, 특히 국제비교연구에서 거

듭 실망스런 성취도를 보인 미국의 교육학자

들은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나 교실의 규모,

그리고 다양한 교육학 및 심리학적 이론의 개

발과 적용 등에서 자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Kim, Park, &

Koo, 2004). 이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열악

한 교육환경을 지닌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교과

과정과 내용교수법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Grow-Maienza, Hahn, & Joo, 2001; Suter,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수학 등의 교과목에서 미국

학생들의 성취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아시

아 학생들의 성취도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교과과정과 내용교수법 상의 특징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322 -

으로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수준 차이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

수준의 불일치 현상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

행된 다양한 국제비교연구로부터 반복해서 관

찰된다는 점은 이러한 현상이 많은 부분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

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해 준다. 또한 학

업성취도와 학습동기 간의 극명한 괴리 현상

이 한국과 더불어 일본, 대만, 홍콩 등 한국과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 및 교육제도를 지닌

동북아시아 국가에 국한되어 발견되는 점 역

시 우수한 학업성취도에 상응하지 않는 비적

응적인 학습동기 유형이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추론을 강하게 뒷받침

한다.

Kim과 동료들(2004)은 서구 문화를 중심으

로 개발된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론들이 아시

아권 국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TIMSS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다음

몇 가지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 참여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서 상위 자아개념 집단에 속한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동일한 교과목에서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

고 가장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상위 자아개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미국 청소년이 성공을

위해 적당한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응답

한 것에 비해, 한국 청소년은 성공을 위해서

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열심히 공부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로 내재적인

이유나 목적을 위해 공부한다는 서구의 청소

년에 비해 한국 청소년은 강한 외재적 형태의

동기를 표출하였으며, 중복응답자의 85%는 원

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62%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그리고 44%는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고 답하였다. Kim

과 동료들은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

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지능에 의한 것이 아니

며, 한국 고유의 심리학적, 사회적, 경제적, 그

리고 문화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 결과, 한국 청소

년의 학습동기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

지 중요한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문화적 요인으로는 한국 사

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동양적 사고와 유

교적 가치관을 꼽을 수 있다. 동양적 사고는

상호의존적 자아이해의 형태에서, 유교적 가

치관은 효(孝)의 전통윤리와 가족주의, 그리고

배움에 대해 한국인들이 부여하는 높은 가치

에서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청소

년의 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현상

으로는 전통적 지배계급의 붕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교육열과 학력주의라는

사회적 요인을 야기하였다. 공식적인 학력이

부모로부터 세습되는 신분을 대신하여 스스로

의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

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과잉 교

육열과 학력주의의 팽배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다시 청소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성취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모-자녀 및 교사-학

생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사회적 요인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그 성격상 평가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학습자

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사회적 비교를 지나치

게 강조함으로써 현장 학교와 교실에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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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생 관계, 평가 방식, 그리고 학생들이 인

지하는 학교와 교실의 문화 및 목표구조에 결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적 요인

상호의존적 자아이해

서양 철학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개별적,

합리적, 그리고 추상적인 이해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는 개별성(individuality)과

합리성(rationality)에 기반을 둔 자아이해를 강

조하며, 개인적인 행복, 목표, 그리고 정체성

의 추구를 자아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

주한다. 이에 비해 동양 철학에 기초한 한국

의 문화는 관계적 정서(related emotions)를 통한

자아이해를 중시하며,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

의 표출보다는 구성원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관계적 감정의 표출을 중시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적 정서 형성을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매우 기초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가치로

여긴다(Kim et al., 2004). 즉 서구 문화에서 개

인의 독립성(independence), 독창성(uniqueness),

그리고 주도성(agency)이 자아이해의 중심 개념

으로 간주되는 것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

아권 문화에서의 자아이해는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조화(harmony), 그리고 관계성

(relatedness)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Heine, 2001;

Markus & Kitayama, 1991).

개인이 나타내는 행동은 그가 소유한 내면

적 특질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며, 이러한

개인적 속성과 능력의 발휘를 통해 타인과 분

명히 구별되는 독특성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

하는 서구 사회의 자아이해 개념은 성취동기

이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서구에서 주

창된 많은 성취동기 관련 이론들은 주어진 학

습상황에서 동료 학습자에 비해 자신의 능력

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며 주어진 학

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강하게 느끼는 학습자일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과제수행 과정에서 요구

되는 인내심과 노력을 적극 경주하며, 보다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통해 수준 높은 결과물

을 성취하는 등 보다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반면 동양 및 한국 문화에서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내면적 특질보다는 타인이 지녔으리라

고 판단되는 사고나 느낌, 그리고 타인이 보

이는 행동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된다. 자아를

집단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타인과 상

호의존하는 가운데 자아가 발달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이다(Heine, 2001; 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이처럼 상호의존적인 자아이해

를 추구하는 개인의 경우 당연히 자신이 속한

집단 내 구성원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대해 지

속적이고 민감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한국

과 아시아권 국가의 학생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높은 관심을

가지며, 부모나 교사 등 자신에게 중요한 타

인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

해 노력한다(Oishi & Diener, 2001). 그것이 자

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 내에서 균형있는 조화

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Bong,

2005; Kim et al., 2004). 이렇듯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디에 자기실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성취동기 유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김의철, 박영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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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의 전통윤리

상호의존적 자아이해를 추구하는 청소년에

게 있어서 ‘효(孝)’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분

위기는 이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더

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서선희(1998)

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윤리로서의 효(孝)는 다

음의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자녀를 낳았

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은혜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혜

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를 세상에 태

어나게 한 그 자체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

접적 수고이며, 자녀의 탄생은 부모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 부모가 자식에

대해 보이는 행위와 무관하게 자녀는 부모에

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일방성을 지닌다.

한국적 효(孝)는 호혜성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초월한 희생에 근거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효(孝)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는 강렬하고 강요적인 개념이다. 셋째,

현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속적인 개념으로

효(孝)를 이해한다.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한

뒤 혹은 부모 사후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 사

회적 규범 및 문화로 효(孝)를 인식한다.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일방향적 한국적

효(孝)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이 부모에게 죄송

함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박

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은 효(孝) 개념에 기

반을 둔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Bong(in press)의 연구결과, 한국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느끼는 죄송함은 학습

자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고 학습상황에서

의 도움요청회피(help-seeking avoidance) 성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주의

효(孝) 우선의 전통윤리는 배타적 가족 중심

성과 가족 이기주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유교 문화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혈연관계, 군신관

계, 직업관계를 포괄하는 가문의 개념에 기초

한다. 가족이란 부계 혈연을 경계로 삼아 남

자 성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배타적인 집단을

가리키며, 집합주의 관점에서의 가족주의란

가족 집단의 결속을 중시하는 태도로 정의된

다(박통희, 2004). 즉 가족주의는 가족 집단을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 우

선성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

족 내의 부계 중심성을 강조하고 가족단위 중

최고 세대인 부모를 공경하는 특징을 지니는

데(옥선화, 1989), 특히 전체를 위해 개인을 헌

신하는 공동체 정신에 기저를 두고 있다. 따

라서 입신양명을 통해 조상과 부모에게 효(孝)

를 행하는 것을 으뜸 가치로 여긴다(박통희,

2004; 신수진, 1998).

박통희(2004)는 또한 가족주의가 모든 이해

관계에서 가족의 이득을 우선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동기요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

다.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된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극심한 빈곤은 한국인의 생존을 위협

하였으며, 당시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좁은 범위의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이

었다. 따라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로 확고하게

각인되었으며, 배타적 가족 중심성과 가족 이

기주의 역시 당연한 생존논리의 하나로 이해

되었다(박통희, 2004).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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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제적 기회의 편중 역시 가족 이기주

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과 국가주도의 경

제개발을 거치는 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

적 기회는 모든 집단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기

보다는 특정 집단과 지역으로 편중되었으며,

이러한 자원의 집중화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

을 유발함과 동시에 자원의 배분에 대한 치열

한 경쟁을 야기하였다. 결국 국가적 이익보다

자기 가족의 이익, 사적 이익의 추구가 지배

적인 양식으로 자리잡는 가족 이기주의적 풍

토가 조성되고 용인되기에 이르렀다(이숙현,

백진아, 2004).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도구적 가족주

의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다시 과잉 교육열이

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

다. 한국 정부는 20세기 중반 이후 선(先) 성

장 후(後) 분배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

였으며, 이에 따라 분배의 측면에 속하는 국

민 복지에 대한 투자는 그 동안 매우 미흡하

였다. 개인은 경제적 안정, 질병 대비, 노후

보장 등에 관해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

으며, 이에 따라 가족의 유지와 성장, 영속화

를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족의 도구적

기능이 부각되었다(박통희, 2004). 부모에 대한

영속적인 효(孝)의 의무(서선희, 1998)와 함께

이처럼 가족의 도구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한

국 사회에는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노후

복지와 사회적 안전판으로 작용한다는 신념이

형성되었고, 자신의 생존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자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원

하는 부모의 기대와 가족 이기주의의 추구는

자식에 대한 열성적인 교육열과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었다(이숙현, 백진아, 2004).

이는 다시 높은 사교육비 부담, 입시교육 강

조, 조기유학 과열 등의 사회적 현상을 야기

하는 것은 물론(박통희, 2004), 부모가 자녀에

게 지나친 성취압력을 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제도적 요인

교육열

위에서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가족 이기주

의와 도구적 가족주의 개념의 확산에 의한 현

상으로 설명하였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또

한 교육적 성취를 사회적 성공과 동일시하는

한국 고유의 역사적․제도적 배경으로부터도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배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유교적 가치

관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과거제

도를 통한 인재등용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근대 이후 전통적인 지배계급이 붕괴되면서

무너진 신분제를 대신하는 결정적 지위 상승

의 수단으로 공식적인 학력이 중시되기 시작

하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가족 이기주의

및 도구적 가족주의의 팽창과 함께 한국 사회

의 교육열을 부추기고 학력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영화, 1992; 오욱환, 1999;

이숙현, 백진아, 2004).

근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산업화와 고도

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 간주되

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

는 천연자원의 부족을 상쇄하고 국가의 지속

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인

핵심가치로 여겨졌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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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승은 따라서 국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 안에서 학력은 신분 상승

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이숙현, 백진아, 2004). 이처럼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열은 산업화와 경

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

의 자질 양성을 촉진시킨다는 순기능과, 과열

되는 경우 기존의 교육제도와 사회구조 안에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사회적 병리현상

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

고 있다(김경신 외, 1994; 김주훈, 설현수, 김

영애, 2001). 이러한 양면성은 교육열의 정의

에 대해 학자들 간의 분명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오욱

환, 1999).

오욱환(1999)은 교육열을 가리켜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문제상황으로 인식될 정도로 과

열된 학력 및 학벌 쟁취 현상이라고 정의하였

다. 오욱환에 의하면 교육열은 단순히 교육에

대한 욕구나 교육 확대, 그리고 지적 호기심

으로서의 학구열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보

다 엄밀하게는 ‘학교교육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열은 개인적 속성이라기보

다는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고유

한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그는 서구를 중

심으로 개발된 이론에 의해서 교육열을 설명

하기는 어려우며, 한국 고유의 이론적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비로소 교육열에 대한 설명이 가

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신분상승, 자아

실현, 인격도야 등 어디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추구하는지에 관계없이 학생, 학부모, 교

사를 망라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교육의 중

요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교육에 대

한 열망을 공통적으로 추구한다는 특징을 보

인다. 교육을 개인의 성취 차원을 넘어 국가

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확신하는 국민적 인식 역시 한국 사회의 교육

열을 특징짓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박영

신, 김의철, 탁수연, 2005; Seth, 2002). 그 결과

교육으로의 과도한 투자가 초래되었고, 자식

의 명문대 입학을 향한 학부모의 맹목적적인

교육열은 사교육 증가와 공교육 침체라는 사

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박통희, 2004; 이숙

현, 백진아, 2004). 이러한 사회 구성원 공통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확신은 한국 청소년이 학

업성취를 위해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

게 만드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열이 한국 청소년의 심리에 미치는 영

향을 잘 드러내는 현상 중의 하나는 한국의

성인이 가족의 행복이나 불행의 원인을 자녀

의 교육적인 성취에서 찾으려는 귀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박영신, 김의철, 2002). 즉 한국

부모들은 가정을 생각할 때 배우자 또는 부부

관계보다는 자녀의 성공과 관련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부모의 태

도는 청소년에게 강한 성취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 학생이 보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학업성취 수준은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

특히 부모의 강한 정서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

라 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이

와 관련하여 김경신과 동료들(1994)의 연구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연구

에 참여한 학부모와 수험생의 70% 이상이 한

국 사회의 교육열과 경쟁이 필요 이상의 과잉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나, 수험생 자신 또는 학

부모 자신의 자녀를 위한 교육열이 과잉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26%에 그쳤다. 즉 타

인의 교육열에는 엄격하며 자신의 교육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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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희생할

때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강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고, 나아가 그러한 지원과 기대

에 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부모

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박영신 외,

2004). 높은 교육열은 한국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려는 의무감과 부모가

베풀어 준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고마

움을 통해 높은 성취수준과 긍정적인 성취동

기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성취압력으로 인한 부모-자식 관계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부정행위 등 비적응적인 학습동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Bong(in press)의 연구

에 참여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에 대

한 죄송함을 강하게 느낄수록 수학에서 성공

적인 학업성취도를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약

했으며, 특히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나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무마하겠다는 도움요청회피

응답이 보다 높았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부

모의 교육열과 지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는 죄송한 마음을 느낄 때, 실패 가능성에 대

한 두려움 역시 보다 강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주의

학력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경력을

의미한다. 학력은 수직적, 수평적 차원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수직적 의미의 학력은 초․

중․고․대학을 졸업했을 때 가지게 되는 교

육경력을 의미하고, 수평적 의미의 학력은 출

신학교의 사회적 지명도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일류, 이류, 삼류로 구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혜영, 1995). 과거에는 출생에 의해 사회적

신분 즉 지위가 결정되었지만,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무너진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학력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대혁명 이후 귀족적 혈통주의가 무너지고 능

력에 의해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기 시작했으

며, 이러한 능력을 양성하는 수단으로서 교육

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강창동, 2004). 이

렇듯 학력은 자유로운 시민이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 사회에 서구의 근대 교육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인 것

으로 보인다(손준종, 2001). 19세기 말에 다양

한 외국의 학제와 학령기, 교과, 의무교육 등

새로운 교육관련 개념이 신문지상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근대적 학교와 근대적 직업은 20

세기 초반에 이르러 등장하기 때문이다. 손준

종에 따르면 학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졸

업증서’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며, 동

시에 근대적 학교의 졸업여부가 관리로 임용

되기 위한 취업자격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은 근대 교육에 대해 비교적 회의적

이었으며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인들의 출세관과

교육에 대한 태도에 강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

면서 교육열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양상을 보

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고등교육은 일본

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은 초등교육이 전부였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인은 자식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인 여력

이 없었으므로, 일부 부유한 조선인 지주와

상인만이 상경유학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328 -

대적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도록 지원할 수 있

었다.

한국전쟁 후 새롭게 근대적인 사회를 구축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

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급속히 부상하였

다(이숙현, 백진아, 2004; 이혜영, 1995). 이에

따라 한국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은 일류대학

을 졸업하는 것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선결조건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

며, 이를 학력주의라고 일컫는다. 1980년대 이

래 학력에 의한 경제적 격차가 서서히 완화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주의는 좀처럼 수

그러들지 않는 추세이며(강창동, 2004), 이는

다시 극심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해

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만, 매번 그 정

책들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왜곡되거

나 무산되기 일쑤이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실시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장하고 대학 입학에 요구되는 교

과목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

도 불구하고, 몇몇 명문대학에서 이를 거부함

에 따라 그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Bong,

2003).

불행히도 학력주의는 현재에도 여전히 심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덕웅과 최훈석

(2006)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한 사회문제를 조사․비

교하였는데, 이 중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평가

된 사회문제에는 정치인 부정부패 및 부조리,

환경오염과 함께 입시위주 교육과 지방대 출

신의 취업난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과열된 입시경쟁과 학력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적 풍토가 한국 교육

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모와 교사

들은 여전히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

는 것이 청소년기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

며,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청소년들에게 주

지시키고 있다. 최돈민(2001, 강창동[2004]으로

부터 재인용)은 학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학력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89% 이상의 학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4년제 대학 이상에 진

학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이 고학력자일수록 명예, 존경, 승진 등

각종 사회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청

소년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명문대학의 입학허

가를 받는 것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Bong,

2003). 김영화(1992)는 한국 학부모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당사자인 자녀들보다 자녀교육에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

의 학력이 높거나 중간계급에서 이러한 현상

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학력주의에 기인한 과다한 성취압력은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학생들은 부모 혹은 교사의 기대가 자

신의 현재 학업성취 수준과 현저한 차이를 보

일 때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러한 심리적 현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전

에 둔 고등학교 3학년생일수록 더욱 심한 것

으로 밝혀졌다(박광배, 신민섭, 1990). 또한 성

취압력과 성적 부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학생에 대해 청소년의 70.2%가

그 학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다(정범모 외, 1993, 이혜

영[1995]으로 부터 재인용). 이처럼 한국 사회

에서 학력주의의 뿌리는 매우 깊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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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와 함께 평가 위주의 학교와 교

실문화를 주도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

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소수의 엘리트 학생

들을 위한 제도이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

하지 않는 매우 획일화된 제도이며,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패를 경

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지닌다(이

혜영, 1995).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소위 성공

했다고 스스로 느끼는 학생의 수는 자신이 원

하는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예술가, 음악가, 운동선

수를 지망하는 예․체능계 학생일지라도 사회

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동

떨어진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대

학입시제도는 배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

하는 유교적 가치관, 높은 교육열, 그리고 학

력주의와 맞물려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이르기까

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김주훈 외,

2001).

한국 입시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암기

할 수 있는 지식을 주로 평가할 뿐,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깊은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에 대

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최

근 들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는 하나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해결력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통합교과적 문항 출제 역시 심사위원 선정과

짧은 출제기간 등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주훈 외, 2001).

그런데 이러한 평가의 문제는 다른 한 편으로

보자면 대학입시에서 다루어지는 교과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한 탓이기도 하다. 일선학교에

서 교사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실험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하

고자 할지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란 현실적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학입학시험을 위해

한국의 청소년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목의 수

와 다루어지는 지식의 양이 지나치게 많기 때

문이다. 대다수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따

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양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주입

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에 의해 교사들의 수업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입

시를 목표로 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도

구교과의 중시, 대학입시 기출문제 중심의 수

업, 대학입시 예상문제 위주의 교과목 시험문

제 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두정, 이병욱, 1998).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

년도부터 시행되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수행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장했다. 교

육부는 나아가 이러한 교과과정 개편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핵심은 학생들이 공통

교과목에서 2과목, 선택교과목에서 1과목을 선

택하여 대학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다(Bong, 2003). 그러나 대부분의 명문대학에

서는 이 안을 거절하고 공통교과목에서 3과목,

선택교과목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

침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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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학생들의 선

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는 이와

함께 학교 운영상의 문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교사들은 교사 수급, 교실 확보,

시간표 운영 등의 현실적 문제가 고려되지 않

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과목 선택

의 폭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최진규, 2004). 이처럼 한국의 입시제

도는 여전히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고려

하지 않는 획일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은 학생들

의 대학 입학을 목표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주훈과 동료들(2001)은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입시제도와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를 비교한 연구에서 수험생이 충분한 선택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시과목을 개설

할 것과,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하여 2회 이

상의 입시를 실시하거나 또는 추가 응시기회

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모, 학교, 사회로부터의 높은 기대 및 성

취압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처럼 선택권마

저 제한받게 되는 학습자는 스스로의 학습에

대한 주도권 상실과 함께 외부적인 요소에 의

해 자신이 통제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한국 청소년이 우수한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감소되고 부정적

감정 반응이 나타나며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자신감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

히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

국 고유의 요인들을 문화적․사회적 및 제도

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림 1은 한

국 사회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이에

대학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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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봉미미 등 /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 331 -

의해 형성되는 학습자의 심리적 환경, 그리

고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Bronfenbrenner(1989;

Bronfenbrenner & Evans, 2000, Woolfolk[2007]으

로부터 재인용)의 바이오생태학적 발달모형

(bioecological model of development)을 응용하여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다. Bronfenbrener는 개

인의 발달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즉 모든 인간은 가정,

친구, 학교활동, 교사 등 다양한 미시체계들

(microsystems)과, 이들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

용으로 정의되는 중간체계(mesosystem) 안에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미시체계와 중

간체계는 학교제도,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의

외부체계(exosystem) 안에 존재하며, 이 모든 체

계들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속한 국가와 사회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습으로 이루어진 거

시체계(macrosystem)의 일부라고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의 동양적 사고에 의한 상호의존적 자아

이해,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효(孝)의 전통

윤리와 가족주의 및 배움에 대한 가치, 그리

고 전통적 지배계급의 붕괴로 인해 야기된 교

육열과 학력주의가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학습동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

시체계들은 크게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 교실목표구조, 그리고 학교관련 인지 및

정서 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미시체계

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동기의 중간체

계가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학습동기

의 미시체계와 거시체계를 중재하는 가장 중

요한 외부체계로서 제한된 선택권, 획일적 평

가, 사회적 비교, 실패기회의 만연 등으로 특

징 지워지는 대학입시제도를 제시하였다. 즉

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더 크게는 자신이 속한 미시체계

들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그들의 학습동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모형에 제시된 미시체계들, 즉 심리적 학습

환경 요인이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학습동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논문

의 도입부분에서 학습동기의 지표는 ‘내가 과

연 이 과제를 하고 싶은가?,’ ‘내가 이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과

제를 하려고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학습

자 스스로의 응답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들 질

문은 각각 흥미(interest) 또는 과제가치(task

value),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그리고 성취목표(achievement goals)를 가리킨다.

이 외에도 학습자가 학업에서의 성공이나 실

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지를 나타내는 귀

인(attribution)의 종류가 학습동기의 주요 지표

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

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삼아, 이들 주요 동기

구인을 중심으로 본 한국 청소년의 대표적 학

습동기 유형을 먼저 정리해 보았다.

주요 동기구인을 중심으로 본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 유형

귀인

귀인(attribution)이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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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

을 가리킨다. Weiner(1984)를 비롯한 많은 학자

들은 귀인을 개인의 특성이나 의지, 행동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내적 귀인과,

개인과 무관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외적 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취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내적 귀인에는 능

력과 노력이 있으며, 외적 귀인으로는 운과

운명을 꼽을 수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7)의 연구는 한국 청소

년들이 다양한 귀인 요소들 중 노력에 가장

강하게 귀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초․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집단의 귀인 유형을 비교

한 결과, 연령별 집단 간 귀인 유형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초등학생 집단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노력에 보다 강하게 귀인하였으며, 다른

모든 연령집단에 비해 운과 운명에 대해 가장

낮은 귀인을 보였다. 이에 비해 대학생 집단

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운과 운명에 귀인하

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

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의 학생들은 노

력, 능력, 운, 운명의 4가지 귀인 중 노력에

귀인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노력귀인은 또

한 학업성취도와도 무관하여, 학생들은 학업

성취 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 노

력에 가장 많이 귀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 청소년의 노력귀인 양상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업 결과에

대한 원인을 능력, 과제의 성격, 전략, 또는

운에서 찾기보다는 노력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특히 학업에 성공한 경

우(‘내가 시험을 잘 본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

한 결과이다’)와 실패한 경우(‘내가 시험을 망

친다면 그것은 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잘 하던 과목의 시험을 망친다면 그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두 6점

척도에서 5점 이상의 응답평균을 보임으로써

매우 강한 노력귀인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귀인 유형은 학업에서 노력의 가치를 강조하

고, 동시에 고된 업무로써 학업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유교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인 것

으로 보인다.

자기효능감

Bandura(1977)에 의해 고안되고 정의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과연 스스

로 성공적으로 잘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에 관한 주관적인 신념을 가리킨다. 자기효능

감은 개인 스스로의 성공경험, 관찰에 의한

대리경험, 타인에 의한 언어적 설득, 그리고

과제수행에 대한 생리적․정서적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의 능

력에 대해 일반적이고 막연하게 내리는 평가

가 아니라, 특정 영역이나 과제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매우 구체적인 믿음이라는 점에서

자신감 또는 자아개념과 분명히 구분된다

(Bong & Clark, 1999; Bong & Skaalvik, 2003). 학

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청소년

이 주로 접하게 되는 학습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자기효능감으로, 주어진 학습

과제를 요구되는 수준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확신

을 가리킨다(Schunk, 1991). 자기효능감은 주어

진 상황과 과제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어

떻게 동기화시키며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중

요한 동기변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성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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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나이가

어린 학습자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

해 자기효능감이 낮았다(박영신 외, 2000). 서

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 역시 학업성취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아영, 박인영,

2001; 김종한, 2001).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전국의 5개 도에서 각각 도시와 농촌 중학생

을 표집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

특성을 측정하는 여러 변인들 중 자기효능감

이 학업 성적과 특히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송인섭과 박성윤(2000) 역시 중학

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기변인과 자기조절학

습 전략 변인, 그리고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때 동기변인으로는 숙달목표,

수행목표,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그리고

시험불안이 측정되었는데, 학업성취도와 나머

지 동기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최대 r = .245

에 불과한 것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도 사이에는 r = .522 의 월등히 높은 상관관

계가 관찰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승우와 김아영

(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

습전략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자기조절학습전

략 수준과 숙달목표, 수행목표 간의 상관관계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김아영과 차정은(2003)의 연구 역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성별과 함께 학업성취도

를 가장 잘 예측하는 학습자 관련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아영과 조영미(2001)는

고등학생의 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숙달 및

수행목표, 흥미 등의 동기변인이 학업성취도

를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

기변인에 비해 지능의 예측력이 높았으며, 동

기변인 중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지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등학교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정원(1999)의 연구

에서도 학생들의 영어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수준과 영어 성적 모두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렇듯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여타 학습동기

지표들에 비해 특히 자기조절학습 수준과 학

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다. 성취

목표나 흥미 등 대부분의 학습동기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역시 학생들

이 자신이 속한 교실이나 학교 환경에서 어떤

목표가 강조된다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능력과 결과, 상대적인 비교보

다는 노력과 과정, 점진적인 향상을 높이 평

가하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긍정적

이고 적응적인 학습동기를 표출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Bong,

2005; Roeser, Midgley, & Urdan, 1996; Wolters,

2004). 효(孝)와 가족주의가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성장한 한국 청소년의 경우 이

와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 수

준,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성

취압력 등에 의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큰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Bong(in

press)의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교실목표구조나 교사-학생 관계에

비해 부모에게 느끼는 죄송함, 부모의 정서적

지원 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한국 청소년이 부모의 언어적 설득에 의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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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부모의 기대에 부

응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

위에서 언급한 2000년 OECD 국가들을 대상

으로 한 PISA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

은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와

동일 영역에 대한 태도 비교에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 결과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하는 교

과목 흥미를 표출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평

가 대상에 포함된 교과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와 비관적인 자기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

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1999년에 실시

된 TIMSS-R에서는 성취도와 함께 수학 및 과

학 과목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대부분

동북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모

두에서 41개 참여국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참여 학생들 중 두 과목에 대해 높은 자아개

념과 흥미를 지닌 학생의 비율은 다른 나라들

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

히 한국 청소년은 수학과 과학 모두에서 최하

위 또는 최하위에서 두 번째에 이르는 매우

낮은 비율의 학생들만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흥미를 표출하였다(Martin

et al., 2001; Mullis et al., 2001). 이는 한국 학

생의 우수한 성취도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울

만큼 부정적인 동기 수준이다.

객관적인 성취도에 비해 내재적 동기를 저

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권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선택은 개인에게 통

제의 감정을 느끼게 하여 내재적 동기를 유발

하는 요소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Deci &

Ryan, 1987). 이에 대해 Bong(2003)은 한국 학

생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을 크게 미시적 수

준의 선택과 거시적 수준의 선택으로 분류하

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미시적 수준의 선택은

학습자가 다양한 과제 중 어떤 것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던지, 수강할 교과목을 스

스로 선택한다던지, 기타 학급에서의 주요 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고 보았

으며, 한국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

는 거시적 수준의 선택은 진로, 특히 대학으

로의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Bong(2003, 2004)은 교사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일방적인 과제 및 평가방식의 선정,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교실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제한된 수와 종류의 선택 교과목만이 제

공되는 학교 현실 등이 한국 청소년의 미시적

수준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잉 교육열과 학력주의의 팽배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학진학이 강요되고

당연시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김경신 외,

1994; 김영화, 1992)는 청소년의 거시적 수준

의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택권의 침해는 강요된 느낌과 소유권 부재

에 의한 통제감 결여, 자신감 저하, 부정적 정

서, 흥미 상실 등 내재적 동기의 저하로 이어

지며, 바로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수준의 선

택권 제약이 한국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성취목표

성취목표(achievement goals)는 학습자가 학업

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는

주어진 학습 사태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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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킨다(Ames, 1992; Pintrich, 2000). 현 학

습동기 연구에서 그 타당성을 입증받은 성취

목표는 크게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

피목표의 3가지이다(봉미미, 2000). 숙달목표

(mastery goal)란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신

의 능력 계발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리

킨다. 숙달목표 지향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 익히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실패를 간주하며, 노력에 의한 과제

의 숙달과 능력의 향상에 주력한다. 이에 비

해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를 추

구하는 학습자는 부모나 교사, 동료 등 주위

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입증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따라서

절대적 기준에서의 스스로의 능력 향상에 초

점을 두기 보다는 급우 등과 비교한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성 입증에 주력하는 태도를 보

인다.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

역시 수행접근목표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의한

자신의 능력 평가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이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능력이 동료들에 비해 뒤떨어

진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성취목표

를 추구하느냐 여부는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

격, 과거 성취도 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

만(Bong, 2005; Harackiewicz, Barron, Tauer, &

Elliot, 2002), 그보다는 능력의 속성에 대한 학

습자의 암묵적인 믿음(implicit theory)과 근접

학습환경에 존재하는 목표구조(goal structure)에

의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Ames &

Archer, 1988; Dweck, 1989). 즉 능력이란 변화

가능한 것이며 노력의 투자와 새로운 학습에

의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소위 증

진적 지능이론(incremental theory of intelligence)

을 표방하는 학습자들은 주로 숙달목표를 추

구하게 된다. 반면 능력이란 많은 부분 타고

태어나는 것으로, 노력 여하에 의해 크게 변

화하지 않는다는 고정적 지능이론(entity theory

of intelligence)에 동의하는 학습자들은 주로 수

행지향적인 성취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다. 따라서 성취목표는 학업 성패에 대한 귀

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이 자신의 학업 성패를 설명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력을 꼽는다는 것

은 앞서 귀인 양상에 관한 설명에서 이미 지

적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 청소년이

노력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

증이며, 따라서 이들이 숙달목표 지향적인 성

향을 보이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Bong(2003)은 TIMSS 데이터와 학업성취 만족도

에 관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국 청

소년이 높은 노력귀인에도 불구하고 학습상황

에서 숙달목표보다는 수행지향적 성취목표를

보다 강하게 추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

제 이주현과 이순묵(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한

국 고등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로 진

학과 취업 등에 가장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으

며, 성취목표 중에서는 수행접근목표를 가장

강하게 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Bong(2003)은 먼저 1995년 수집된 TIMSS 데

이터에서 한국 학생의 86%가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노력에 대한

강력한 신조가 타고난 능력이 중요하다는 믿

음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Tweed와 Lehman(200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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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학생들의 높은 노력귀인이 반드시

증진적 지능이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이들이 노력이 능력 자체를

증진시킨다고 믿기 보다는 많은 노력을 기울

임으로써 능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

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미국과 한국 6학년생의 학습동기를 비교한

Bong(2006)의 연구결과는 두 국가 청소년의 성

취목표가 그 수준 및 다른 변인간의 관계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Bong(2003)이 예측한 바와 같이 한국 6학년생

은 미국 6학년생에 비해 수학에서 보다 부정

적인 학습동기 유형을 보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 수학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한국

M = 3.50, 미국 M = 4.10)과 숙달목표(한국

M = 3.43, 미국 M = 3.85)의 평균 모두 미국

학생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와 비

교하여 한국 6학년생의 수행접근목표(M =

3.80)는 미국 6학년생 중 특히 백인 학생들의

수행접근목표(M = 3.44) 평균에 비해 통계적

으로 더 높았다.

성취목표에 있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

는 수행회피목표의 기능이다. 서구에서 수행

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행회피목표는 내재적

동기, 자기조절학습 수준, 학업성취도에 이르

는 학습의 거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비적응적 동기변인이다. 그러나 한

국 중․고등학생의 수행회피목표는 통상 수행

접근목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나아가 종종 숙달목표,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또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사용 등 적응적 학

습동기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도 한

다(Bong, 2001, 2005). 미국과 한국 6학년생을

비교한 Bong(2006)의 연구에서도 예외없이 유

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미국 학생의 수행

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가 자기효능감과 각

각 rs = .170 과 .011 의 유의미하지 않은 상

관관계를 나타낸 데 비해, 한국 학생의 수행

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는 자기효능감과 각

각 rs = .441과 .379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

합해보면 한국 청소년의 수행목표성향이 서구

의 성취목표 이론에서 정의되고 수많은 실증

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과 그 역할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취목표의

수준과 역할의 차이는 특히 부모-자녀 관계와

교실목표구조로 대표되는 근접 심리적 학습환

경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심리적 환경과 학습동기

부모-자녀 관계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시적

수준의 심리적 학습환경으로서의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미시적 수준의

근접 심리적 학습환경 조성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 이들 근접 심리적 학습환경은 크게 부

모-자녀 관계 등의 부모 관련 변인과 교사-학

생 관계, 교실목표구조, 학교관련 인지 및 정

서 등의 학교․교실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이 부

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여부가

그들의 학습동기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조

사하였다. 먼저 황혜자와 최윤화(2003)는 아동

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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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

를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이라고 지

각한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 그렇지 못한 아

동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성취적, 폐쇄적,

거부적, 타율적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의 자기

효능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희수, 홍성훈, 윤은종(2005)의 연구에서도 이

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어머니와 개

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청소년

일수록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여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이현숙과 조한익(2004) 역시 부모의 양육태

도를 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의 4가지

로 분류하고, 대학생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 자신의 성취목표 사이의 관

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 또는 어머

니의 수용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다 강하게

인지하는 대학생일수록 숙달목표 성향이 높았

다. 또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를 인지할수

록 수행접근목표 성향이 강했으며, 통제적 양

육태도를 인지할수록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하

는 경향이 강했다. 대학생의 수행회피목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도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들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집단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청소년기에는 특히 어

머니의 영향이 아버지의 영향보다 크다는 것

을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여부

는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애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의 심리

적 지원을 느끼게 할 것이나, 반대로 거부적

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

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학습동기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는 그 결과

형성된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에

의해 보다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 내의 관계적 정서

를 중시하고,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주요

구성원을 기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사고, 느낌,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호의존

적 자아이해(Heine, 2001; Markus & Kitayama,

1991)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 관

계는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라 여기며(Kim et al.,

2004), 자식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고 기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Oishi & Diener, 2001).

Kim과 동료들(2004)은 아동기의 강한 정서적․

육체적 의존 욕구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충족되며,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 만족,

안전, 사랑을 느끼며 성장한 아동은 어머니와

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애쓰게 된

다고 보았다. 즉 자녀는 어머니를 기쁘게 만

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머니

가 소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며,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가치관과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

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어머니

에게 제공받은 정서적 안전감과 확신은 자녀

가 학교나 사회 등 가정 밖의 세상을 모험하

기 위한 심리적 기초를 제공하며, 어머니와

형성된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는 후일 교사를

포함한 타인에게 전이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박영신과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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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부터 중학교 진

학 이후를 포함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인지한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증진시켰으며,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부모로

부터의 성취압력 역시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청소년의 학업 성적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 Kim과 Park(2005), Kim과

동료들(Kim, Park, & Park, 2000)의 연구에서

도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한국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동

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Bong

(in press)은 이와 조금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

다. 그는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성취지향’ 및 ‘부모지원’의 2개

척도, 그리고 박영신과 동료들(2004)의 연구에

서 사용된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척도인

고마움, 죄송함, 친밀함, 갈등, 존경의 5가지

척도 등 모두 7개의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학습동기와의 관계가 한

국 고등학생에게서도 일관성있게 관찰되는지

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등학

생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 중 ‘부모성

취지향’과 ‘부모자녀관계-갈등’ 척도의 독립성

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부모지원’은 ‘부모

자녀관계-친밀함’과 합쳐져 하나의 요인을 구

성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인식에 대한 하

위척도 중 고마움, 죄송함, 존경 역시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모로부터의

성취압력,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정서적 지원,

그리고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려는 의무감 요

인들은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와 자기효능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

났다.

Bong(in press)의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부모로부터의 성취압력은 학생들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기존 연

구들(박영신 외, 2004; 황혜연, 2006; Kim &

Park, 2005; Kim et al., 2000)에서 보고된 바와

같다. 그러나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려는 의무

감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수행접근목표를

저하시키고 도움요청 회피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성취동

기를 향상시킨다는 김의철, 박영신과 동료들

(박영신 외, 2004; Kim & Park, 2005; Kim et

al., 200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은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도움요청 회피행동 및 부정행위 등 비적응적

동기 및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

다. Bong과 Kim(2006)의 연구 역시 한국 고등

학생들이 부모가 자신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

지고 있다고 느낄수록 숙달목표보다는 수행접

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학생들이 부모의 성취

압력을 높게 느낄수록 더욱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반대

로 부모의 성취압력을 강하게 느끼거나 부모

의 기대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도리어 동

기가 저하되거나 부정적인 동기를 표출한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아마도 성취압력 수준과 직결된 문제로 판단

된다. 즉 적정한 수준의 성취압력은 학습자에

게 긍정적인 동기 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지만,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성취압력이나 비



봉미미 등 /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 339 -

현실적인 기대수준은 자녀의 불안감과 부담을

가중시켜 회피성향을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신지연, 2007).

흥미롭게도, Bong(in press)의 연구에서 한국 청

소년의 학습동기는 교실이나 교사 관련 변인

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에 의해 보다 크게 좌

우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상호의존

적 자아이해와 효(孝)의 전통윤리,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한국 자녀가 보다 강한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사-학생 관계 및 교실목표구조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심리적 환경 변인으로 또한 교사-

학생 관계와 교실목표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

다. Kim과 동료들(2004)은 한국의 아동이 성장

하면서 맺는 모든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 관계

의 전이이며, 여기에는 교사와 학생 관계도 포

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국의 교사가 부

모와 같이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학업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은 교사를 실망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따라서 부모-자

녀 관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

서적 지원과 교사로부터의 성취압력이 청소년

의 학습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는 점

을 시사해 준다.

최근 학습동기 연구에서는 특히 교사의 말

이나 행동, 교수법, 평가방법 등에 의해 형성

되는 교실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Ames(1992)는 이를 일컬어 교실목표구조(class

room goal structure)라고 명명하였다. 교실목표

구조는 크게 숙달목표구조(classroom mastery

goal structure)와 수행목표구조(classroom perfor

mance goal structure)로 구분되며, 학생들이 자

신이 속한 학교나 교실 안에서 어떤 목표구조

를 인지하는지 여부는 학생들 자신이 해당 학

습환경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성취목표를 지

향할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Ames &

Archer, 1988). 숙달목표구조를 가진 교실의 교

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점수 그 자체보다는 학

습과제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능력보다는

노력을 강조하며, 학생들 간의 비교나 경쟁을

가능한 한 피하고 학생들 개개인이 과거로부

터 얼마나 향상했는지를 평가의 주된 기준으

로 삼는다. 이러한 교실목표구조 안의 학습자

들은 개인적으로도 숙달목표를 보다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 수행목표구

조 교실의 경우, 대부분 다른 학생과의 비교

에 의해 학습자의 과제수행 수준이 평가되며,

노력보다는 능력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강조

되는 문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급우 간 경쟁

이 심하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를 올

린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교사

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린다.

수행목표구조를 띈 교실의 학습자들은 개인

스스로도 수행지향적 성취목표를 나타낼 뿐

아니라 도움요청 회피행동, 자기불구전략 사

용, 부정행위 등 학업을 저해하는 동기 및 행

동양상을 보다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Roeser et al., 1996; Urdan, 2004; Wolters,

2004).

교실 숙달목표구조의 적응적 성격과 수행목

표구조의 비적응적인 성격을 입증하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이미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나동진과

조준수(1999)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학생들이 수학 수업의 목표구조를 어떻

게 지각하느냐 여부가 학생 자신의 성취목표

와 도움요청 행동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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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교사가 수업시

간에 숙달목표를 강조하는 경우 학습자 자신

도 개인적으로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스스로 문제해결 활동을 계속해 나

가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도구적 도

움요청을 보다 많이 하였다. 반대로 교실에서

수행목표가 강조된다고 인지하는 경우, 학생

들 스스로도 상대적 능력에 근거한 수행목표

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동시에 숙달목

표를 추구하는 경향은 낮아졌다. 또한 교실

수행목표구조를 강하게 인지하는 학습자일수

록 문제해결이나 과제수행에서 도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더라도 도움요청을 회피하려는 경

향이 보다 강했다.

이은주(2000)는 초등학생의 성취기대감과 과

제가치가 동일 학년 내 학년 초로부터 학년

말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유의미하게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적 동기, 성취기대감, 과제가

치, 과제선호도 등 모든 학습동기 변인의 수

준이 하락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 학습동기의 저하

가 모든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교실

의 목표구조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이다. 교사가 칭찬과 격려

를 많이 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며 다른 학

생과의 비교나 경쟁을 적게 한다고 느끼는,

즉 숙달목표구조 교실에 속한 학습자 집단의

경우 동일 학년 내에서 과제가치의 변화가 없

었다. 반면 수행목표구조 교실의 학습자 집단

은 동일 학년 내에서도 과제가치가 유의미하

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ong(2005)의

연구에서도 교실목표구조가 학습자 개인의 성

취목표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가

얻어졌다.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실

숙달목표구조를 인지한 학습자는 개인적으로

도 숙달목표를, 교실 수행목표구조를 인지한

학습자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를 추

구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

있는 사실은 교실 숙달목표구조와 학습자 개

인의 수행회피목표와의 관계이다. 서구(주로

미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대

부분 교실 숙달목표구조가 학생 개인의 수행

회피목표 성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에 비해 Bong의 연구에서는 교

실 숙달목표구조가 학생 개인의 숙달목표 뿐

아니라 수행회피목표 추구 성향을 높인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언뜻 의아하게 생각되는 이러한 결과는 그

러나 한국 학생의 상호의존적 자아이해 성향

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교사가 자신의 내용 이해 수준과 학업성취

도 증진 여부에 관심을 가지며 열심히 노력하

도록 격려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일수록 교사

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며,

이 때 스스로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고 판단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교사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행회피

목표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일맥

상통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가족과

교사를 기쁘게 하려는 목표가 강한 학습자일

수록 수행목표 성향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iller, Greene, Montalvo,

Ravindran, & Nichols, 1996).



봉미미 등 /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 341 -

논 의

다양한 연령 혹은 학년 층의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변인의 추이를 비교한 연

구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혹은

연령이 높은 학습자 집단일수록 내재적 동기

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심우엽,

2001; 이은주, 2000). 연구자들은 이러한 적응

적 학습동기 저하의 원인으로 한국 사회 고유

의 과잉 교육열과 학력 만능주의, 극심한 경

쟁을 조장하는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부모로

부터의 지나친 성취압력을 꼽고 있다. 본 연

구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이들 요인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

회문화적 요인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한국 청소년에게 새

로운 지식의 습득이나 학업 그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보다는 오

로지 명문대학의 입학만을 위해 공부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며, 이는 다시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 극도로 불만족스럽게 느

끼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Bong(2003)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1년여

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적게는 전체의 50%, 많게는 90%를

상회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주요 교

과목 성적 또는 전체평균 성적에 대해 ‘비교

적’ 또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

로써 극도의 불만족을 드러냈다. 본인의 성적

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최대 전

체의 4.2%에 불과했으며, 특히 전체평균 성적

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학습자는 1학

기에는 전무했으며 2학기에도 전체의 0.5%를

넘지 않았다.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과 성취압력에

시달리는 한국 청소년은 이처럼 자신의 학업

성취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때론 이러한 불만족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

다(박광배, 신민섭, 1990). 조용환(1995)의 관찰

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나 가

정생활에서는 불만족보다 만족을 느끼는 비율

이 높지만, 학교생활에서는 만족보다는 불만

족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 청

소년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선택의 여지없

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강요된 현실이라고 느

응답
1학기 성적 2학기 성적

국어 영어 수학 전체평균 국어 영어 수학 전체평균

매우 만족한다 .8 2.6 2.1 0.0 .3 4.2 2.6 .5

비교적 만족한다 4.4 23.4 14.7 6.4 6.5 41.6 9.7 11.5

비교적 만족하지 않는다 30.3 30.8 21.6 36.8 44.5 33.5 31.9 38.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62.0 40.6 58.9 54.5 47.9 20.2 54.7 48.2

무응답 2.6 2.6 2.8 2.3 .8 .5 1.0 .3

출처: M. Bong, 2003, Choices, evaluations, and opportunities for success: Academic motivation of Korean adolescents,

p.325.

표 1. ‘스스로의 성적에 대해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여고생들의 응답 비율(N=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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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며, 입시제도, 과외, 시험, 숙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학교생활이 지겹고 힘들다고 이

야기한다. 조용환은 학력주의에 의해 조장되

는 학생들 간의 극심한 내부경쟁은 성공한 극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아이해로 대표

되는 동양적 사고, 효(孝)의 전통윤리와 가족

주의 및 배움에 대한 가치로 대변되는 유교적

가치관, 전통적 지배계급 붕괴와 함께 야기된

극심한 교육열과 학력주의, 그리고 평가의 획

일화를 조장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사회적 비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학입시제

도가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들 요인들은

학생들에게 거시적인 심리적 학습환경을 구성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회문

화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

계, 교사-학생 관계, 교실목표구조, 학교관련

인지 및 정서로 대표되는 미시적 근접 심리환

경에 의해 부분적으로 흡수되고 매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응적인 근접 심리환경을 마

련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학습

동기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도록 만드는 데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불행히도 한국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근접

심리환경은 제한된 학습자의 선택권과 극도로

경쟁적이고 일원적인 평가 방식, 그리고 지극

히 극소수의 학습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족

한 성공의 기회 등으로 인해 매우 수행지향적

이고 결과 중심적인 성격을 지닌다(Bong, 2003,

2004). 집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지속적으

로 경쟁과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각인받는 한

국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과 점진적인 향상에

기뻐하기보다는 성적과 시험점수로 대표되는

수행결과에 집착하게 된다. 이는 여러 국제비

교연구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도에 상응하지 않

는 자신감 결여와 흥미 부족으로 드러나고 있

다.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외재적 동기를 위해

공부하며 낮은 내재적 동기를 지니게 되는 한

국 학생들은 일단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

는 심층적인 학습을 기피하며, 그 결과 청소

년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보이던 학

습자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결과로 이어

지게 된다(Kim et al.,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

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밝

혀진 학습동기 유형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

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

리적 환경 변인의 탐색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청소년의 내재적 동기 결여와 수행에 집착하

는 태도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

다.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그 영향력이 입

증된 문화적․사회적․제도적 요인에 관한 보

다 상세한 후속고찰을 통해 가깝게는 한국 고

유의 학습동기 모형과 이론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개발된 모형의 실

증적 검증작업을 통해 부정적 요인은 제거하

고 긍정적 요인은 그 효과를 배가시켜 보다

적응적인 학습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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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achievement goals, task value, and attribution are some of the representative motivation

constructs that explain adolescents'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al patterns in achievement settings. These

constructs have won researchers' recognition by demonstrating explanatory and predictive utility that

transcends various social and cultural milieus learners are exposed to. Korean adolescents' motivation is

generally in line with this universal trend and can be described adequately with these constructs.

Nonetheless, there also exist a host of indigenous factors that shape these motivation constructs to be

uniquely Korean.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was to explore some of the socio-cultural factors that

appear to wield particularly determining effects on Korea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identifie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traditional morals of filial piety, familism,

educational fervor, academic elitism,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as important cultural, social, and

policy-related such factors. Also discussed in this article were the roles of these factors in creating more

immediate psychological learning environments for Korean adolescents, such as parent-child relationship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classroom goal structures.

Key words : motivatio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filial piety, familism, educational fervor, academic elitism, parent

-child relationship, teacher-student relationship, classroom goal structure


